
중국과한국의차이
중국의수출증치세파문이갈수록확산되는조짐을보이고있다.
특히, 화학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대폭 인하되거나 환급이 아예 폐지됨으로써 중국과 화학제품 무역량이
많은동아시아화학기업들이바짝긴장하고있다.
중국의 화학제품 수출이 위축되면 반동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역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반면, 중국의 2차가공제품수출이위축되면합성수지를비롯한화학제품의중국수출이줄어들게돼파장
이만만치않기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증치세환급율조정은동아시아화학제품시장이급속히재편되는계기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것
으로평가되고있다.
벌써부터 LDPE, HDPE, PP, PVC, PS, ABS 등 6대합성수지시장이요동을칠조짐을보이고있다.
PE와 PP는비정상적으로수급타이트현상을보이고있어당장은영향을받지않고있으나, PVC는중국의카바
이드베이스수출이위축됨으로써에틸렌베이스 PVC의 강세현상이 나타나고있고, PS나 ABS는 중국의 가공
제품 수출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아시아 수요가 줄어들어 세계시장을 급속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에틸렌, 프로필렌이나 BTX 유도제품도 합성수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의 파장이 가시
화될것이분명해장기적인대응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이중국의수출증치세환급률인하또는폐지의직접적인영향에주목하면서도정작중국이수출
증치세조정의이유로내세운 3가지요인에는전혀무신경한반응을보이고있다.
중국은수출증치세를조정하면서에너지절약과환경오염방지를강조하고있다.
에너지를 과소비하거나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하했거나
폐지한것이본보기로, 대표적으로아시아 PVC 시장에 막대한타격을주고있는카바이드베이스 PVC 수출을
감축하는정책을펴고있다.
석유화학제품은카바이드나카바이드베이스 PVC 뿐만아니라대부분이에너지를과소비하고환경오염을유발
한다는측면에서수출증치세를대폭인하하고폐지한것은당연하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석유화학을 비롯해 화학제품의 무역적자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이유로수출을줄이는정책을구사했다는점이다.
물론 화학제품의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대폭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어 미국
이나 유럽으로부터 위안화 절상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무역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줄이는정책을펴고있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하지만, 아직도개발도상국의위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중국이무역흑자를줄이기위해에너지절감과환
경보호를강조하는정책을사용한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지않을수없다.
반면, 한국은 석유화학제품의 무역흑자가 갈수록커지고있고전체적인 상품무역흑자도 확대추세를 보이고있
으나에너지과소비와환경오염을막기위한적극적인처방을내놓지못하고있다.
특히, 무역흑자와 외국 투자펀드들의 투기자본 유입으로 달러화 보유고가 2000억달러를 넘어서고 부동산 및
주식 투기가 광풍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금리는 거의 요지부동이고 달러화를 벌어들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1970-80년대에써먹던후진적수출진흥정책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중국이저개발후진국에서개발도상국을거쳐경제대국으로성장하면서에너지소비감축과환경오염방지를강
조하면서무역흑자줄이기에나서는것과한국이개발도상국을거쳐선진국의문턱(?)에 들어선지금에도에너
지소비절감과환경오염방지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것이무엇을말해주는것인지신중하게고려할시점이
아닌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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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없다는점가슴깊이깨달아야할시점이다.

<화학저널 2007/7/23·30>


